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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맞는 연길 시장 , 명절 열기로 후끈
설명절을 앞두고 연길 369 시장과 

수상시장을 비롯한 전통 시장들이 명

절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. 외

지에 나가있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

들부터 각종 명절 식자재를 사는 시민

들까지 이른아침부터 인파가 끊이지 

않는다 . 추운 날씨와는 달리 시장의 

뜨거운 열기와 정다운 말씨 , 따뜻한 

미소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.

지난 3 일 기자가 찾은 369 시장 ( 날

자의 끝자리 수자에 맞춰 열리는 시

장 ) 은 입구부터 자가용으로 꽉 메워

졌고 인파로 북적였다 . 각종 과일 , 사

탕 , 축산물 , 해산물 부스가 줄지어있

고 상인들의 호객소리 , 손님들의 흥정

소리 , 아이들의 칭얼대는 소리가 뒤

섞여 마치 삶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

싶었다 .

해마다 설이면 새것으로 바꿔야 한

다는 그릇 파는 부스며 설에 먹으면 

돈복이 들어온다는 족발 부스며 줄을 

서서 사먹는다는 꽈배기 면식 부스까

지 모두 핫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.

명절 필수품인 춘련과 ‘복’자 판매 

부스도 통통 튀는 매력으로 시민들의 

발길을 사로잡았다 . 붉은 물결 속에서 

시민들은 원하는 상품을 고르느라 여

념이 없었다 . 

수상시장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

가니 인산인해를 이룬 인파 속에서 푹 

고아낸 소갈비탕 냄새 , 바삭하게 튀겨

내는 동그랑땡과 강정의 고소한 향 , 

각종 젓갈과 장아찌에서 퍼져나오는 

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. 떡메치

는 소리 , 김치를 포장하는 상인아주머

니 앞에 길게 늘어선 줄 , 싱싱한 해산

물까지 시장은 말 그대로 생생한 생활

의 현장이였다 .

한구럭 , 두구럭 가득 사들고 시장을 

나서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

가 가득했다 . 369 시장 , 수상시장 등 

전통 시장들은 단순한 거래 장소를 넘

어 명절의 정을 나누고 새해 소망을 

채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. 

북적이는 명절 풍경은 우리 전통의 따

뜻한 생명력과 지역사회의 끈끈한 정

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. 이러한 

전통 시장들은 우리의 ‘장바구니’뿐만 

아니라 정을 나누고 명절 준비의 기쁨

을 함께하는 사랑방이 되여 마음까지 

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다 .

/ 리전기자

▲ “보자 ~ 어떤 ‘복’자를 문에 떡 붙
이면 복이 들어올지 .”              ◎ 리전

▲ 설명절을 앞두고 연길시 거리의 
설맞이 용품 매장들은 붉은 물결로 일
렁이고 있다 . 춘련이며 ‘복’자가 진렬
되여 설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.    

 ◎ 서대동

▲ 인파로 북적이는 연길 수상시장의 정겨운 풍경은 관광객들이 연길에 오면 어김없이 찾는 리유중 하나이다 .      ◎ 김홍석

▲ 수북이 쌓여있던 돼지족발이 불티나게 팔리
며 금세 매진되였다 .                         ◎ 리전▲ 3 일 , 설명절을 앞둔 연길 369 시장은 인파로 북적였다 .      ◎ 리전

▲ 인기몰이중인 
연길 수상시장의 짠
지가게는 관광객들
의 발길이 끊이지 
않는다 . 

◎ 김홍석

▶ 추운 겨울엔 
노랗게 구운 따끈한 
떡이 최고지 .

  ◎ 서대동

▲ 새해에도 우리 살림살이가 사탕처럼 달콤하기를 기원하
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◎ 리전

▲ 부스마다의 맛갈스러운 음식들이 오가는 손님들을 유

혹하고 있다 .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
 ◎ 김홍석


